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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오바마 행정부, 연방보험기관 설립 제안

□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17일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감독제도 개

선을 위해 재무부 내에 연방보험청(The Office of National Insurance)을 설립할 

것을 요구함.

  o 연방보험청은 정보수집, 전문지식 축적, 국제협약 조정, 보험관련 정책개발 등을 

통해 보험산업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하고,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

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됨.

  o 또한 연방보험청은 연방준비제도(Federal Reserve)가 특정 대형보험사들에 대해 

대형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형태의 강화된 자본, 리스크 규제를 적용하도록 권

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.

  o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산업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선택적 연방보험감독제

도(Optional Federal Charter)도입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연방정부 

차원의 직접적인 보험감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험감독제도 개선

을 위해 따라야할 6가지 원칙만이 제시됨.

□ 보험감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미국보험업계는 연방감독제도를 도입하자는 측과 

현재의 주(州) 단위 감독제도를 유지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려 왔음.

  o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들과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

연방감독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, 많은 중소형사들과 주 보험감독당국 

등은 이에 반대해 옴.

  o 연방감독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의 주(州) 보험감독제도의 일관성 결여 

때문에 경쟁이 저하되고 신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

하고 있으며, 반대하는 측은 연방보험감독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각 주의 특성을 

고려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.

  o 이번 개선안에 대해 양 측은 모두 보험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에 노력에 긍정

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.

     (Reuters 외, 6/16,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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